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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GIA 모델에 근거하여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외로움,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기전 및 스마트폰 
사용 기대가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서울 소재 일개 대학교 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설문조사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고, 자료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평균 점수는 2.5±0.8(1.2-4.9) 이었으며, 
125(55%), 90(40.2%), 9(4%)의 학생들이 정상, 위험, 중독군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외로움과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기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아 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외로움, 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기대, 자아 
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이러한 영향 요인들을 조절하고 
자아 존중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GIA 모델을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GIA 모델의 연구 적용 및 활용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which attempt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self-esteem, loneliness, stress, stress coping, and use expectancy on the smartphon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 GIA model. Data was accumula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surveys from December 2015 to January 
2016, which targeted 224 college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within Seoul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The average smartphone addiction 
score was 2.5±0.8 (1.2-4.9) and 125 students were in the normal category (55 %), 90 in the danger category (40.2%), 
and 9 in the addiction category (4%).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loneliness and stress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use expectancy, while self-esteem had a negative correlation. Loneliness, stress, use expectancy, and 
self-esteem proved to be the major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s which strengthen self-esteem are necessary.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research 
application and availability of the GIA model by analyzing the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GI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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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전화나 문자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디지털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 또한 고정된 특정 장소에서의 이용한계
를 벗어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정보

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다[1,2].  
그러나 간편하게 터치 한번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접속

이 가능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접근성 증대를 통한 중독

가능성이 있으며[3]빠른 속도로 다양한 응용 소프트웨어
들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하는 콘텐츠 내용별로 중독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보화 진흥원[4]에 따르면 20대 스마트폰 중독

률이 19.6%로 다른 성인연령대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높
았으며, 그중에서 대학생은 20.5%로 스마트폰 중독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아동기 후
기나 사춘기에 발달되기 시작한 삶의 의미가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하
여 자아실현과 인격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미래를 준비하

는 단계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화와 인간관계 등에 대한 
적응과정, 학업과 장래에 대한 대비, 미래의 불확실성, 
부모로부터의 독립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

에 노출되어 있으며 독특한 대학문화라는 공간 안에서 

대인 관계 및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5]. 일부 
대학생은 입학이후 대학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무너지

고, 적성과는 상관없는 학과 선택,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대인관계, 심각한 취업난 등으로 허무감, 무력감을 느끼
게 된다. 이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겪음으로 게임과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

요한 시기에 사회에서 고립되어 버리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1,6].
Mullins, Tucker & Longino [7]는 고독감을 개인이 

지각하는 주변 사람들과의 멀어짐 혹은 개인이 주변의 

사회적 환경 및 상황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서적인 경험으

로 정의하였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타는 사
람들이 중독경향이 높으며,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
람일수록 인터넷 사용에서 중독적 성향을 보인다[8].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개인

의 자신감으로 자신이 가치를 두고 선택한 활동을 수행

하는 것이다[9]. Ryu [10]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스
마트폰 중독의 예측변인으로 작용함이 밝혀졌으며,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휴대폰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 측면의 하

나로, 자신이 가치가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반을 
만하다고 믿는 정도를[11]말한다. Young & Rogers[12]
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과 교류

하면서 자존감의 욕구를 채운다고 하였다. 
Lazarus & Folkman[13]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개인의 

안녕상태를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간의 특정

한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대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스마트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가정할 수 있다[14,30].
대처란 개인의 능력을 초과하고 부담스럽다고 평가되

는 특정한 내․외적 요구를 조절하기 위한 인지적․행동

적 노력이다. 늘 만나는 문제 상황에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

라질 수 있다[13].
사용기대는 사용경험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로 사람들의 신념 또는 결과 기대는 개인의 행

동을 예언하는데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15].
Generalized Internet Addiction(GIA) 모델은 Davis[16]에 

의해 소개된 이론적 인지-행동 모델로 실생활, 사회적 고
립, 외로움, 사회적 지원 부족 등 부정적이고 부 적응적 
인지들이 중독의 주요요인이라고 하였다. Brand, Young 
& Laier [17]는 기본 가정을 포함한 GIA 모델을 조작화
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일상생활에서 주관적 불만

이나 다양한 성격특성이 인터넷 중독과 상관관계가 있음

을 보여주고 중독치료를 위한 대처전략의 중재역할과 치

료 및 강화할 인지기능들을 밝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Trotzke, Starcke, Müller & Brand 등[18]이 GIA 모델 
기반 실험조사에서 병적인 온라인 구매와 특정 인터넷 

중독과의 유사점이 있음을 밝혀내는 등 국외에서는 GIA 
모델을 이용하여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기능들과 매

개변수들을 파악하고 중독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연구

들[19,20,21,22]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GIA 모델을 이용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매체적 
특성과 사용자의 이용양상 등에서 인터넷 중독과 휴대전

화 중독 간에 공통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지기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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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중독 치료를 위한 중재 및 전략 마련을 위해 

GIA 모델을 스마트폰 증독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파악한다.
․대상자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분류된 정상

군과 위험군의 측정변수를 비교한다.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1.3 개념적 기틀

본 연구는 Brand, Young & Laier [17]의 GIA 모델을 
근거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GIA 모델은 핵심특성 측면, 구체적 인식 측면, 인터

넷 중독 증상의 3가지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특
성 측면은 우울, 사회불안,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자기
효능감, 스트레스, 외로움, 사회적지지 부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구체적 인식 측면은 적절한 대처기전, 인터넷 
사용기대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특성 
측면으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외로움, 스트레스를 
구성하였고 구체적 인식 측면으로 스트레스 대처기전, 
스마트폰 사용기대를 구성하여 스마트폰 중독증상에 영

향을 주는 변인으로 하였다[Fig 1].

Fig. 1. The Operationalized model Including main assumptions
of the Theoretical on GSA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GIA 모델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S대학교 재학생 중 스마트폰
을 사용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

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

여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

중회귀분석 시 효과크기 .0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를 유지하도록 계산한 결과 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크

기는 107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 260
부를 배부하여 응답이 불완전한 설문지 36개를 제외한 
총 224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S대학교 IRB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승인번호 SYUIRB 2015-111) 2015년 10월부터 
2016일부터 1월까지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
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

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고,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측정은 Young의 온라인 중독센터[23]
에서 제작한 것을 Lee 등[24]이 번안한 설문지를 스마트
폰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0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6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20～49점은 평균 이용자, 
50점～79점 중독 위험군, 80점 이상이 중독군이다. Lee 
등[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다.

2.3.2 자아존중감

자아 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 [11]의 자
아존중감 척도 SES (Self-Esteem Scale)를 Lee [25]가 
수정,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개 문항으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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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 α =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chwarzer와 Jerusalem[26]이 개발한 일
반적 자기효능감 GSS (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Lee 등[27]이 번한한 도구를 Lee[25]가 수정 보완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총 7개 문항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
을 의미한다. Lee[2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
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2이었다.

2.3.4 외로움 

외로움은 Russell 등[28]이 개발한 개정된 UCLA 외
로움 척도 RULS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Kim[29]이 번안한 한국판 UCLA 외로움 척도 KRULS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문항으로 1점에서 4점까
지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2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9이었다.

 
2.3.5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Park 과 Shin [3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생활영역을 자신, 가정, 학업, 친구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경험하는 문제나 불만이 느껴지는 정도를 9점 
척도 상에 표시하게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7이다.

2.3.6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Lazarus & Folkman[14]가 개발
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Kim과 Lee[31]가 번안, 수정한 것 중 
Kim[32] 이 채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의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3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78이었다. 본 연구
에서 Cronbach‘s α= .81이었다.

2.3.7 스마트폰 사용 기대

스마트폰 사용기대(Internet Use Expectancies)는 인
터넷을 이용한 후 경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고자 Lee 등[24]이 제작한 인터넷 기대 척도를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1점에서 5점까지의 척도로 총 21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에 대
한 기대가치가 큰 것을 의미한다. Lee[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스마
트폰 중독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
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점수에 따른 집단 간 특성변수의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총 224명의 평균 나이는 22±2.2세 이었으
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보통 45.5%(102명), 만족 38.8%(87
명)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중위권 61.1%(137명), 거주
형태는 부모님과 동거 71.4%(160명), 경제수준은 중간
수준이 79.7%(181명)로 가장 많았다[Table 1].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평균 5.1±2.5년, 일평균 사용시

간은 6.2±4.1시간, 월평균 사용요금은 7.5±8.6만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SNS’ 29.5%(190명)이었다. 스마
트폰 사용목적은 ‘정보검색’ 44.9%(195명), ‘학업’ 
30.4%(132명), ‘커뮤니케이션’ 21.0%(91명)등의 순이었
으며 스마트폰 사용만족은 ‘정보획득’ 36.82%(197명), 
‘인맥형성’ 28.97%(154명), ‘스트레스 해소’ 13.46%(72
명) 순이었다. 자가진단에서 ‘본인이 중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53.1%(119명)로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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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martphone-related characteristics                                                        (N=224)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or
n  (%)

Smartphones period(year)  5.1 ± 2.5

Smartphone using time (hour/day) 6.2 ± 4.1

Smartphone use charges (10,000won/month) 7.5 ± 8.6

Smartphone
Using function*

  SNS 190   (29.5)
  Information search 163 (25.3)
  Music, movies, videos 162 (25.0)
  Text message 58   (9.0)
  Games, entertainment 51  (7.9)
  Voice Call 21  (3.3)

Smartphone using purpose*

  News, information retrieval 195 (44.9)
  Learning help 132 (30.4)
  Communication 91 (21.0)
  Latest Fashion 16  (3.7)

Satisfaction of smartphone using*

  Facilitate information 197 (36.8)
  Making friends with SNS 154 (28.8)
  Relieve stress 72 (13.5)
  Monetary effects 51  (9.5)

Smart importance

  Absolutely necessary 46 (20.5)
  Relatively important 110 (49.1)
  Moderate 52 (23.2)
  Some need 16  (7.1)

Cognition for addiction
  Yes. 105 (46.9)
  No. 119 (53.1)

 * Multiple choices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4) 

Variables      Categories
Mean ± SD

  or
n  (%)

Age (year) 22.0 ± 2.2

Gender
Male 63 (28.1)
Female 161 (71.9)

Educational grade

1st grade 25 (11.2)
2nd grade 51 (22.7)
3rd grade 75 (33.5)
4th grade 73 (32.6)

Satisfaction of 
school life

Very satisfied 11 ( 4.9)
Satisfied 87 (38.8)
Moderate 102 (45.6)
Dissatisfied 17  (7.6)
Very dissatisfied 7  (3.1)

School grade
Good 53 (23.7)
Fair 137 (61.1)
Poor 34 (15.2)

Residential status

With parents 160 (71.4)
Alone 25 (11.2)
Brothers, Relatives 11  (4.9)
Dormitory 28 (12.5)

Economic status
Upper 8  (3.6)
Middle 181 (79.7)
Lower 38 (16.7)

  

3.2 정상군, 위험군의 스마트폰 중독정도와 

    측정 변수들 간의 차이 비교

분석 결과 중독군에 해당하는 학생은 4%(9명), 중독
위험군은 40.2%(90명), 일반군은 55%(125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독군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

어 중독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총점 50점 이상인 경우를 
위험군으로 분류하였으며, 위험군은 44.2%(99명)로 나
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통
제력이 유의하게 낮았고(t=0.106, p<.001), 사회적 고립 
정도가 높았으며(t=47.602, p<.001), 강박적 집착 정도가 
크고(t=8.060, p=.05), 사용은폐 정도가 크며(t=70.098, 
p<.001), 심리적 의존도가 높았다(t=14.298, p<.001). 자
기효능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독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은 떨어지고(t=0.308, p<.05), 외로움 정
도는 높아졌다(t=5.407, p=.001). 스트레스는 자신
(t=0.195, p<.05), 가정(t=0.139, p<.05), 학업(t=1.290, 
p<.05), 친구(t=5.276, p<.05)를 포함한 모든 항목이 스
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서는 문
제 중심적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 추구식 대처방식은 유
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정서적 대처방식(t=2.102,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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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among Normal, Risk and Addiction Group.                            (n=224) 

Variables Sub-area
Total 

(n=224)
Normal group 

 (n=125)
Risk  group

 (n=99) t p
Mean ±SD Mean ±SD Mean ±SD

Smartphone 
addiction

Total 2.5 ±0.8 1.9 ±0.4 3.2 ±0.5 -20.595 <.001
Lack of control 3.1 ±1.0 2.5 ±0.7 4.0 ±0.7 -15.586 <.001
Social isolation 1.8 ±0.8 1.4 ±0.4 2.4 ±0.9 -10.872 <.001
Compulsive obsession 2.5 ±0.9 1.9 ±0.5 3.3 ±0.7 -17.114 .005
Use concealment 1.7 ±0.9 1.3 ±0.4 2.3 ±1.0 -9.293 <.001
Psychological dependence 2.3 ±1.1 1.7 ±0.6 3.1 ±0.9 -13.999 <.001

Self-efficacy 3.6 ±0.7 3.6 ±0.4 3.6 ±0.7 1.044 .296
Self-esteem 3.7 ±0.7 3.8 ±0.7 3.6 ±0.6 2.490 .014
Loneliness   1.7 ±0.4 1.6 ±0.4 1.8 ±0.5 -3.217 .002

Stress     

Total 3.6 ±1.3 3.4 ±1.3 3.9 ±1.3 -3.084 .002
 About oneself 3.8 ±1.4 3.7 ±1.4 4.1 ±1.4 -2.202 .029
 About family 3.4 ±1.6 3.1 ±1.5 3.7 ±1.6 -2.806 .005
 About study 4.3 ±1.6 4.1 ±1.6 4.6 ±1.5 -2.629 .009
 About friend 3.4 ±1.8 3.1 ±1.9 3.6 ±1.6 -2.058 .041

Stress
coping

Total 3.3 ±0.4 3.3 ±0.4 3.4 ±0.4 -1.054 .293
Problems focused 3.5 ±0.6 3.5 ±0.6 3.4 ±0.6 1.003 .317
Seeking social support 3.5 ±0.6 3.5 ±0.6 3.5 ±0.6 -.150 .881
Emotional 2.8 ±0.7 2.7 ±0.7 3.0 ±0.6 -2.655 .009
Hopeful 3.6 ±0.5 3.5 ±0.6 3.6 ±0.5 -1.346 .180

Use 
expectancies

Total 2.3 ±0.6 2.0 ±0.6 2.6 ±0.6 -7.984 <.001
Conflict resolution 2.5 ±0.9 1.7 ±0.7 2.5 ±0.8 -7.779 <.001
Promoting relationships 2.4 ±0.8 2.1 ±0.8 2.8 ±0.7 -6.501 <.001
Confidence acquired 2.4 ±0.7 2.1 ±0.6 2.6 ±0.7 -5.775 <.001
Information acquired 2.8 ±0.8 2.6 ±0.8 3.0 ±0.8 -2.922 .00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24)  

　

Smartphon
addiction Self efficacy Self steem Stress  Stress coping Use expectancies

r (p) r (p) r (p) r (p) r (p) r (p)

Self-efficacy
-.126

     1 　

　 　

　

　 .059

Self-esteem 
  -.244**     .573**  1

　

　

　

　

　

　

　(<.001)   (<.001)

Loneliness  
   .242**    -.349**   -.536**  1

　

　

　

　

　(<.001)   (<.001)  (<.001)

Stress  
   .265**    -.364**    -.471**      .353**  1

　

　

　(<.001)   (<.001)  (<.001) (<.001)

Stress coping
  .116     .367**     .235**   -.241**    -.098  1

　  .084   (<.001)  (<.001) (<.001)  .144

Use expectancies
   .632**    -.066    -.117   .208**   .273** .134*

(<.001)     .322    .080  .002 (<.001) .045
* p<0.05,  ** p<0.01

소망적 대처방식(t=0.160, p<.05)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기대는 갈등해소(t=1.427, 
p<.001), 인간관계 증진(t=0.417, p<.001), 자신감 획득
(t=21.090 p<.001), 정보화 획득(t=2.868 p<.05) 모두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3 스마트폰 중독과 측정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스마트폰 중독과 측정변수들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

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중독과 외로움(r=.242, 
p<.001), 스트레스(r=.265, p<.001), 스마트폰 사용기대
(r=.632, p<.001)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
고, 존중감(r=-.244, p<.001)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스마트폰 사용기대와 스트레스(r=.273, p<.001), 
스트레스 대처방법(r=.134., p=.045), 외로움(r=.208, 
p=.002)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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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Smartphone Addiction                                              (n=224) 

Independent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14.169 11.328  1.251  .212
Self-efficacy -0.019  0.226 -0.005 -0.084  .933  1.661
Self-esteem -0.429  0.195 -0.158  -2.197*  .029  1.989
Loneliness  0.086  0.112  0.048  0.769  .443  1.505

Stress   0.020  0.057  0.021  0.343  .732  1.408
Use expectancies  0.707  0.066  0.586   10.731** <.001  1.228

Stress coping  0.143  0.090  0.090  1.590  .113  1.148

adj R2=.421  F=28.067, p<.001                                        Durbin-Waston’ d = 2.038(du=1.816<d)

3.4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상관

과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산성을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Durbin-Waston지수가 2.038
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산성은 VIF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산성은 VIF 지수는 1.148～1.989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스마트폰 기대감과 

자아 존중감이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스마
트폰 기대감(β=.586, p<.001)이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
(β=-.158, p<.05)이 낮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지며,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설명력

은 42.1%(adj R2=.421)이다. 독립변수에서 스마트폰 기
대가 스마트폰 중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은 잔차분석을 이용하여 정
규성과 등분산을 검정하였다. 표준화된 잔차의 Kolmogorov- 
Smir-nov 검정결과 정규성 가정(p=.330〉.05)으로 나타
나 모형이 적합하였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GIA 모델을 근거로 하여 대학생의 스마트
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스마트폰 이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사용기

간은 평균 5.1년 이었으며,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시
간은 6.2시간이었다. 한국인터넷 진흥원[33]에 따르면 

2013년 성인전체 스마트폰 사용자는 하루 평균 4.1시간
을 사용하나 그 중 스마트폰 중독위험군은 5.4시간을 사
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자들의 하루 평균 스

마트폰 사용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점검하면서 통제하도록 돕는 앱 등을 설치 및 사

용하도록 안내하는 등의[34] 스마트폰 사용시간 단축 방
안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
용하는 스마트폰 기능은 SNS 29.5%(190명)로 나타났
다. 한국 인터넷 진흥원[35]에 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
의 주요 이용 목적이 SNS이며 사용자 본인이 SNS의 과
다사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조절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결

과를 토대로 본 연구 대상자들의 중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학술제, 문화제 기획, 체험이나 봉사활동 
등, 오프라인의 소통의 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가진단 결과 스마트
폰에 중독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학생이 46.9%(105명)으
로 대상자들이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문제점을 인식은 하

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자기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대학생활 적응과
의 관계에서 대학생활 적응력이 높을수록 자기 통제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있으므로[34]대학생들의 
대학 생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보상적 전략, 타인의 모델링, 시간의 배분 등 바라
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스스로 수단을 개발해 내는 최적

화 전략, 바라는 것을 얻는데 최선을 두는 의도적 전략 
[36]등, 성별과 학년별로 다양한 전략적 적응지원 활동 
등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과 외로움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는

데 이는 외로움이 클수록 휴대전화와 같은 매체를 과다

사용하거나 중독이 된다는 Jang 등[37]의 결과와 일치한
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관계망이 불만족스러운 
사람일수록 사회적 소속감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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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을 많이 사용한다는 Juhn과 Jang[38]의 결과와도 연관
성을 보인다.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선행연구[37,38,40]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대학생의 스

트레스가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들을 조기 선별하고 건전

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안의 모색과 환경

적 요인을 고려한 방안들이 요구[38]된다. 스마트폰 중
독과 스마트폰 사용기대(r=.632, p<.001)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Lee[24]에 의하면 인터넷 기대가 인
터넷 중독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

으로 보아 욕구 충족이나 갈등해소의 목적으로 스마트폰

에 거는 기대가 클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가능성이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 일탈 행동이나 현실 도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호회나 학습 활용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동시에 현실세계

의 활동을 병행해 나가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스마트폰 기대감(β=.586, p<.001), 자아 존중감(β=-.158, 
p<.05)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
폰 중독 전체 변량의 42.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독립변수들에 대한 상대적
인 설명력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기대감과 자아 존중감이 

스마트폰 관련 변인 중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력 있는 변

수로 작용했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관련 변인
들을 연구한 Shim[39]의 연구에서 변인들 중 대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대항 영향요인은 인터넷 기대였고, 그 다
음은 자아 존중감 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Lee 
[24]등의 선행연구 결과를 스마트폰에 적용시켜본다면 
현실에서의 욕구나 갈등 해소라는 기대를 가지고 스마트

폰을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

니라 문제 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현실을 회피하게 만

듦으로써 중독에 빠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갈등 해소를 포함한 스마트폰 기대를 낮추고 

현실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선행연구[41]에서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자아 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시각
으로서, 희망과 성장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을 바람직하게 느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더불어 양호한 정신건

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42,43,44]. 따라서 높은 자아 
존중감 수준은 스마트폰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으

로 대학생의 높은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선행연
구들을 살펴보면, 집단 상담프로그램[45], 예술심리 치
료[46], 애니어그램 집단상담[47], 독서치료를 통한 사회
통합 인성프로그램 [48], 마음공부 프로그램[49], 등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하
여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영향요인

을 파악하기 위하여 GIA 모델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중심으로 서술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로움,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스마트폰 기대감으로 나
타났다. 외로움과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의 적응력을 떨어
뜨려 스마트폰의 사용기대를 높이고 스마트폰 중독의 위

험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아존중감
의 저하와 스마트폰 사용기대 또한 스마트폰 중독의 영

향요인이 되므로 대상자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미래를 직

시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

하며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

발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는 GIA 모델을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 영향요

인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중재 

및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GIA 모
델의 연구 적용 및 활용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한 GIA 모델을 근거로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대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

고 조절하기 위한 영향요인별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근

거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가 편의표집으로 서울지역 4년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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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한곳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중독군이 4%밖에 되지 
않아 충분한 GIA 모델 검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스
마트폰 중독군을 대상으로 GIA 모델의 검증 및 구조방
정식 모델 구축, 스마트폰 중독의 조절요인과 매개요인 
중재를 통한 비교연구, 스마트폰 순기능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등에 관한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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